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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황해도 출신으로 인천에서 목수 일을 배움. 신기촌 일대에서 51년 거주함. 신기촌을 

철거민들이 이주한 곳으로 한때 갈등이 잦았음. 97년 재개발 당시 건폐율 90% 이상으

로 지어짐. 현재 인구 10%의 70세 이상. 70년대에는 동네에 공동 수도가 2개만 있었

음. 초기 정착한 인구는 대부분 떠남. 직업 특성상 아직 동네에 머무르고 있음. 동네 

활동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 동장이 오며 좋아짐.

주요 색인어

황해도, 목수, 건축, 신기촌, 철거민, 중국인, 전답, 승기천, 환경개선지구, 건폐율, 

주차장, 5번 버스, 화장터, 빌라촌, 통장, 은행나무, 우애, 공동수도, 우물, 연탄보일

러, 아궁이, 장로, 신앙생활, 표창장, 동사무소, 탁상행정, 동장, 예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00:00:00~

00:02:15

▷ 음성파일

- 황해도 장현군 출신으로 전라도에서 16세까지 살다가 인천에 옴.

- 인천에서 목수 일을 배우다가 건축 일을 하게 됨.

2. 주안7동 일대의 변화

00:02:16~

00:05:43

- 이 동네(신기촌 일대)에서만 51년 거주함.

- 만석동, 송현동 등이 철거되며 넘어온 철거민촌이었음. 그 이전에

는 중국인들이 전답을 했음.

- 의료보험공단 앞의 승기천 이름을 따서 신기촌으로 이름 짓게 됨. 

승기천은 현재 수로 공사를 통해 연수동 남동공단으로 흐름.

- 신기촌 일대가 주안2 서부동으로 발탁됨. 이후 주안3동이 되었다

가 주안7동으로 나누어짐.

- 신기촌 일대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어 고향과 마찬가지로 여김.

3. 신기촌의 변화들

00:05:44~

00:10:39

-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모여들다 보니 싸움이 많이 일어남.

- 78~79년도 들어 파출소, 동사무소 등이 들어오며 점차 질서가 잡

힘.

- 95년 무렵부터 일대에 주택이 생기기 시작함. 과거에는 10~20평의 

루핑, 슬레이트 집들이 있었음.

- 97년 환경개선지구가 되며 재건축이 이루어짐. 당시 건폐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주차장이 따로 없음.

- 5번 버스 종점이었던 신한은행 일대에는 화장터가 있었음.

4. 신기촌의 현재

00:10:40~

00:19:00

- 현재에도 10평 내외의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음.

- 기존 주민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많음.

- 주민들의 1/10이 70세 이상임. 해마다 해오던 경로잔치 연령 제한

을 75세로 둠.

- 통장 중 2/3는 여성으로 남성은 1분 있음.

- 현재 67세인데 앞으로는 힘들어서 통장 일을 그만하려 함.

- 젊은 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애착이 전혀 없어 보임.

- 통장이 자기 집 앞을 쓸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도 있음.

- 보통 한 통에 300세 내외로, 이곳 16통은 270세대.

- 가을에 은행잎을 쓸어 담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도맡아 함. 담

배꽁초, 낙엽 등도 쓸어서 청소함.

- 원래 그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습관임.

- 은행나무 잎은 제약회사에서 사 가기도 함.

5. 가족

00:19:00~

00:22:20

- 아들이 2명 있음.

- 형제지간의 우애가 자랑할 만함. 형제간의 일을 담당해서 하여 아

버지와 신뢰 관계가 깊었음.

- 조만간 누님도 계시는 전남 무안으로 가려고 터를 마련해 놓음.

6. 70년대의 생활상

00:22:21~

00:27:16

- 73~74년도에 주안3 서부동 동사무소가 생기고 이후로 파출소가 들

어옴.

- 70년대 처음 왔을 때 공동수도가 2개뿐이어서 함석으로 만든 물동

이로 물을 길어다 먹었음. 동네에 우물도 하나 있었음.

- 석유 곤로에 밥을 올려 놓고 물을 길러 가면 화력 때문에 밥이 다 

타버리고는 했음.

- 물을 길으려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40~50명 정도.

- 수도는 수도국에서 공동 수도로 허가를 내준 것.

- 당시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

들에서는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떼기도 함.

- 동네에 공원, 주차장이 생기는 등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음.

7. 마을을 이루는 사람들
00:27:17~

00:29:16- 성이 모두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 초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음.



- 건축, 설비, 수도,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하는 직업 특성상 동네

에 계속 머무르게 됨.

8. 신앙생활

00:29:17~

00:35:02

- 교회에서 장로로 있음.

- 80년대에 5살이었던 큰딸을 잃음. 시골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기

차에서 먹은 김밥이 잘못되었던 것 같음.

- 당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딸을 잃고 물질도 탕진하

여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감.

9. 동네에서의 활동

00:35:03~

00:45:33

- 통장,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 정도로 하는 일은 없

음.

- 표창장을 50여 장 받아 자녀들에게 교훈을 줌.

-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의 일을 잘 몰라 동장이 보고해야 하는 등 

탁상행정이 이루어짐.

-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과 통장 사이가 분열됨.

- 동장은 구청에서 발령받는데 동네에 애착을 갖지 않고 직업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음.

- 지금 동장은 예산 확보 및 내부 수리를 하여 동네가 좋아짐.

- 동사무소가 자생단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협소하여 재

건이 필요함.

-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 통장과 화합이 잘 이

루어짐.

- 지난 동장의 경우 임기가 짧아 아쉬웠음. 이번 동장은 예산, 건축 

등에 많이 협조하여 동이 깨끗하고 좋아짐.


